
CBS 뉴스 부활 20주년과 창사 53주년을 축하드리며, 임직원과 애청자 여러분

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.

우리나라 최초의 민 방송인 CBS는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변

하고, 양심과 정의에 따른 정론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. 암울한 독재

시절에는 민주세력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, 1987년 보도기능이 부활된 이

후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새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.

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성장한‘희망의 소리’CBS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 속에

더 큰 발전을 이뤄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.

CBS와 제가 소망하는 나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 경제적으로 좀더 넉넉하

고,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.

이러한 선진한국은 경쟁과 성장만을 강조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. 균형과 연

가 함께 가야 합니다. 그래야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

갈 수 있습니다.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도 재기의 기회

가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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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

추구해야 할 가치와 전략에 해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. 창조적인 안 제

시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. CBS가 이러한 길에 중심적인 역할

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창사 53주년을 축하드리며, CBS의 무궁한 발전과 애청자 여러분의

행복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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